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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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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teeth awareness and satisfaction 

on self-esteem

Eun-Seo Jung, Kyeong-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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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32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응답이 미흡한 18부를 제외한  302(94.38%)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 설명력은 23.4%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독립변수 중 학력(대졸 이상)과 치아가 외모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치아의 색이나 배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더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치아만족도, 치아 미용, 치아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ome basic information on counsel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for patients related to teeth car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20 
subjects in Seoul and Gyeonggi from May to August, 2015 after permission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Except 18 copies, 30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9.0 progr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question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en questions of the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five questions of the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and ten questions of self-esteem. The dependent 
variables made a 23.4% prediction of self-esteem. If they have higher education(p<0.001),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p<0.001) and the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p<0.001)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steem. The findings suggest that heightened subjective awareness toward teeth seems to be of use for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Therefore it's required to make an effort to take good care of teeth in terms of 
color or arrangement as well as oral health. 

Key Words : Self-esteem, Teeth awareness, Teeth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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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와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오늘날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

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증가하여 외모에 대한 현대인

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아정체

감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1].

또한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

라는 통념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성공의 조건을 도

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

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의 

요소로까지 적극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3].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는 얼굴이며, 이는 개

인의 초점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음성적, 감정적 교환의 

근원이 된다[4]. 특히 치아는 말을 하거나 미소를 지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되어 외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5].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에는 단순히 심미적인 치아 상태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6]. 따라서 

외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아 상태 역시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평소에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내리

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7]. 또한 자신에 대한 관념적인 

평가로서 스스로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이며, 개인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

다[8]. 따라서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관련하여 외모에 대한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대

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10]는 외모의 만족도

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Pelham 등[11]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3]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은 자기존중감

과 사회생활의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취업 등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에서는 미용성형

수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려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도 높아지고, 내, 외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는 외모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아에 대

한 인식이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들을 대상으로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

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함으로써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추출하고,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

적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에 참여의사를 보인 대상자에

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

로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에 총 320부의 설문지를 사

용하였고, 이는 서울, 경기지역 20세 이상 성인 약 2,254

만명에 대해 오차범위를 10%, 신뢰구간을 90%로 하였을 

때 환산된 표본크기 271에 결측치를 예상하여 반영한 표

본크기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8

부를 제외한 302(94.3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신뢰도

치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

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박[2]이 사용한 

도구,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이와 김[12]의 도구

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항목은 일

반적 특성 5문항,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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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문항, 치아 만족도 5문항,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1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치

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인 견해

와 자신의 치아에 대한 인식(만족도)을 구별하여 살펴보

기 위하여 각각 5문항씩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 방식에 의한 5점 척도를 이용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도구는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

이 0.5이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신뢰도는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및 자아존중감 문항에서 부정적인 문

항은 역코딩하여 구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5 0.876

Teeth satisfaction 5 0.860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10 0.866

Self-esteem 10 0.702

<Table 1> Reliability of research tools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19.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식, 치아 만족도는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및 치아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

한 인식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모수 검정의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one-way ANOVA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

서는 Scheffe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자아존중

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성별은 여성이 58.6%, 남성이 41.4%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4.2%, 

30대 1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3.0%로 가장 많았고, 스케일링 경험은 

있는 경우가 62.6%로 가장 많았으며, 미백경험은 없는 

경우가 89.1%로 가장 많았다.

Division N %

Gender
Male 125 41.4

Female 177 58.6

Age

20-29 years 88 29.1

30-39 years 56 18.5

40-49 years 73 24.2

50-59 years 44 14.6

≥ 60 years 41 13.6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41 13.6

High-school graduation 160 53.0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01 33.4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62.6

No 113 37.4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10.9

No 269 89.1

Total 302 100.0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3.2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

다<Table 3>.

요인별로는 치아의 기능이 평균 4.08±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건강 4.04±0.84점, 치아의 배열 

3.99±0.78점 순으로 나타났다.

Division Mean±SD

Array of teeth 3.99±0.78

Color of teeth 3.88±0.77

Size of teeth 3.51±0.85

Health of teeth 4.04±0.84

Function of teeth 4.08±0.79

<Table 3> Awareness of the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N: 302)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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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Mean±SD t(F) p

Gender
Male 125 3.77±0.68

-2.797 0.005**
Female 177 3.99±0.63

Age

20-29 years 88 3.96±0.60

0.859 0.489

30-39 years 56 3.98±0.58

40-49 years 73 3.87±0.76

50-59 years 44 3.86±0.53

≥ 60 years 41 3.90±0.79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41 3.95±0.61

0.673 0.511High-school graduation 160 3.93±0.73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01 3.84±0.54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92±0.69

0.715 0.475
No 113 3.86±0.60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4.07±0.69
1.562 0.119

No 269 3.88±0.65
**:p<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Table 4>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n±SD t(F) p

Gender
Male 125 3.26±0.78

1.335 0.183
Female 177 3.14±0.79

Age

20-29 yearsa 88 3.31±0.73

3.157 0.015
*

30-39 yearsa 56 3.30±0.71

40-49 years
ab

73 3.14±0.73

50-59 yearsab 44 3.25±0.92

≥ 60 yearsb 41 2.83±0.86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a

41 2.76±0.86

9.552 0.000***High-school graduationb 160 3.19±0.74

Above university graduationb 101 3.38±0.77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17±0.83

-.0.648 0.517
No 113 3.23±0.72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3.33±0.85
1.092 0.276

No 269 3.17±078

*
:p<0.05, 

***
:p<0.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 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6> Teeth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성별에서는 남성 3.77±0.68점, 여자 3.99±0.63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97,　

p<0.01). 그러나 연령, 학력,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 치아만족도

치아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5>.

요인별로는 치아의 크기가 평균 3.31±0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기능 3.19±0.79점, 치아의 배열 

3.18±0.91점 순으로 나타났다.

Division Mean±SD

Array of teeth 3.18±0.91

Color of teeth 3.06±0.81

Size of teeth 3.31±0.72

Health of teeth 3.11±0.88

Function of teeth 3.19±0.79

<Table 5> Teeth satisfaction           (N: 302)

3.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만족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 만족도에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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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Mean±SD t(F) p

Gender
Male 125 3.17±0.61

1.528　 0.128
Female 177 3.07±0.57

Age

20-29 years 88 3.15±0.65 1.638

　

　

　

　

0.165

　

　

　

　

30-39 years 56 3.18±0.57

40-49 years 73 3.10±0.51

50-59 years 44 3.16±0.62

≥ 60 yearsab 41 2.91±0.53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a 41 2.80±0.58

12.108 0.000
***

High-school graduation
b

160 3.07±0.56

Above university graduationb 101 3.30±0.57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10±0.61

-0.569 0.570
No 113 3.14±0.55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3.11±0.56
-0.001 0.999

No 269 3.11±0.59
***:p<0.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7>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t(F) p

Gender
Male 125 3.46±0.44

1.720 0.086
Female 177 3.38±0.41

Age

20-29 years 88 3.46±0.40

0.929 0.447

30-39 years 56 3.43±0.43

40-49 years 73 3.40±0.45

50-59 years 44 3.43±0.44

≥ 60 years 41 3.30±0.41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a 41 3.21±0.32

16.325 0.000
***

High-school graduation
a

160 3.36±0.40

Above university graduationb 101 3.59±0.44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41±0.43

0.230 0.818
No 113 3.41±0.42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3.51±0.39
1.343 0.180

No 269 3.40±0.43
***:p<0.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8>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령별로는 20대가 3.31±0.73점으로 가장 높았고, 60

대 이상이 2.83±0.86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57, p<0.05). 또한 사후분석

결과, 20대와 30대는 60대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38±0.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76±0.8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552, p<0.001). 또한 사후분

석결과, 중졸 이하는 고졸과 대졸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에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30±0.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80±0.5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2.108, p<0.001). 또한 사후

분석결과, 중졸 이하는 고졸과 대졸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연령,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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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v1 v2 v3 v4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v1) 1

Teeth satisfaction(v2) 0.027 1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v3) 0.042 0.679
***

1

Self-esteem(v4) 0.190** 0.267*** 0.400*** 1

**:p<0.01, ***:p<0.001

<Table 9> Correlation of the self-esteem

Division B SE β t p

Constant 2.052 0.177 　 11.619 0.000***

Gender(Female vs Male) -0.038 0.046 -0.044 -0.814 0.417

Age(20-29 vs ≥ 60 years) 0.044 0.078 0.048 0.566 0.572

Age(30-39 vs ≥ 60 years) -0.122 0.087 -0.112 -1.401 0.162

Age(40-49 vs ≥ 60 years) -0.006 0.082 -0.006 -0.072 0.943

Age(50-59 vs ≥ 60 years) -0.015 0.086 -0.013 -0.178 0.859

Education level(High-school vs Under middle school) 0.118 0.075 0.139 1.579 0.115

Education level(Above university vs Under middle school) 0.329 0.082 0.367 3.993 0.000***

Scaling(Yes vs No) 0.006 0.047 0.007 0.125 0.901

Tooth whitening(Yes vs No) 0.107 0.073 0.079 1.457 0.146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0.128 0.034 0.198 3.811 0.000***

Teeth satisfaction -0.020 0.038 -0.037 -0.521 0.603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0.248 0.051 0.343 4.900 0.000***

R2=0.264, adj. R2=0.234, F=8.645, p=0.000***, DW = 2.034
***
:p<0.001

<Table 10> The affecting factors on self-esteem

3.7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59±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3.21±0.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325, p<0.001). 또한 사후

분석결과, 중졸 이하와 고졸은 대졸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연령,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8 자아존중감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는 <Table 9>과 같다.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

감(r=0.190, p<0.01), 치아 만족도는 주관적인 치아에 대

한 인식(r=0.679, p<0.01)과 자아존중감(r=0.267, p<0.001),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r=0.400, 

p<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치아가 외

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스케일

링 경험, 미백경험 등을 가변수 처리한 후,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

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

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Table 10>.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645, 

p<0.001), 모형 설명력은 23.4%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독

립변수 중 학력(대졸 이상)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식,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 및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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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제언

얼굴은 개인의 초점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음성적, 감

정적 교환의 근원적 역할을 하며, 신체적 매력으로 볼 때

에도 매우 중요한 신체영역이다[13]. 그리고 긍정적인 자

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복과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

수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감정상태

를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방어를 어렵

게 한다[14]. 또한 최근의 학문 융복합에 대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 역시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보

다 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5]으로 알

려진 치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

과, 치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

아의 건강, 치아의 배열 순으로 나타나 치아의 기능과 건

강을 치아의 외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교정치료의 동기로 외모의 개

선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던 김 등[1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미적 욕구가 높기 때문으로 생

각되며, 여성이 하얀 치아를 희망하고, 미백시술을 더 많

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이 등[16]의 연구와도 관

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자신의 치아에 대한 만족도는 치아의 크기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기능, 치아의 배열 순으로 

나타나,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비해

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 만

족도에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았고, 60

대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p<0.05),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

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다(p<0.001). 이

는 젊은 연령층이 노년층에 비해 비교적 치아 건강상태

가 우수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치아 관리수준이 높

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으며, 김 등[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에 

살펴본 결과,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으며(p<0.001), 이는 자신의 치아에 대

한 만족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난 신[1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이와 김[12]의 

3.63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

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학력에서 대졸 이상이  가장 높

았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으며(p<0.001), 이는 전문직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민과 도[19]의 연구와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외모에 관한 인식에 관한 한 조사[13]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11.3%가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차별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며, 성형을 하려는 이유로 29.0%가 자신

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외모는 자신감 및 자기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관심

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외모 만

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20]. 이와 

관련하여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

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인식(p<0.01), 치아 만족도(p<0.001),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p<0.001)은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어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결과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게 나타났던 구[21]의 연구결과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호

감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보였던 양과 최

[22]와 이[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이와 반면에 신

체만족도에 따라 각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박과 황[2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

과, 학력 및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와 김[12]

의 결과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자신

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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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

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양과 최[2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치아는 제 2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와 관

련이 깊으며, 주관적인 치아 상태가 좋아지면 자아존중

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 관리 시에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한 

진료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다양한 연령층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한 연령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

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조사대상

의 구강검사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도 함께 분석에 추가한

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의 상담, 진단, 치료계획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2015년 5월부터 8월

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을 대상으로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치아의 

기능이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건강 4.04점, 치아의 배열 3.9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p<0.01).

2. 자신의 치아에 대한 만족도는 치아의 크기가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기능 3.19점, 

치아의 배열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

성에 따른 치아 만족도에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0대

가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8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76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1).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에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

으며(p<0.00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p<0.001). 

4.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r=0.190, p<0.01), 치아 만족도(r=0.267, p<0.001), 주관적

인 치아에 대한 인식(r=0.400, p<0.001)은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과 주

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연구결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할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를 내

원하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치아의 색이나 배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더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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